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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주연구원 ‘’모두를 위한 정년연장‘의 쟁점과 과제’ 

정책브리핑 발간

 ❍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(원장 직무대행 송창욱 부원장)은 12월 15일(월), 
“‘모두를 위한 정년연장’의 쟁점과 과제” 정책브리핑을 발간했다.

  - 송창욱 부원장(원장 직무대행)은 “정년연장은 고령화와 정년-연금수급연령 불일치 등으로 
노인 빈곤율이 높은 한국에서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연의 문제”라며, “정년연장과 임금
체계 개편, 노동시장 및 소득보장제도 개혁으로 노인 빈곤과 미래세대의 부양 부담을 
줄일 수 있다”라고 밝혔다. 이어 “이번 정책브리핑은 정부 및 국회 정년연장특위의 
활동을 정리하고 관련한 쟁점을 정리,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”라고 설명했다.

 ❍ 이번 정책브리핑은 국회 정년연장특위의 세 가지 안을 단기연장, 혼합연장, 장기연장으로 
나누어 소개하고 쟁점, 해외 사례를 검토해 정년연장 과제의 나아갈 방향을 다루었다.

  - 첫째, 정년연장이 청년고용 감소에 미칠 영향은 국제적 연구 동향을 살펴보면 근거가 
취약하다. 다만 노동시장이 경직적이고 급진적 연장시 고용이 잠식될 수 있어 단계적 
연장과 임금체계 개편, 노동시장 격차 완화, 종합적 고령사회 대응 정책이 필요하다.

  - 둘째, 퇴직 후 재고용은 정년연장 기간 동안 부분적 병행이 필요하지만 지속될 경우 
고용불안과 노동시장 양극화 가능성이 높아 제도 개선 및 점진적 전환이 필요하다.

  - 셋째, 해외 주요 국가는 정년연장에 그치지 않고 고령자가 원하면 계속해서 일할 수 
있는 사회를 만들고 점진적 은퇴를 지원하며 재교육·직무전환을 강화하는 종합대책을 
추진하고 있다.

 ❍ 민주연구원 신영민 연구위원은 “정년연장은 피할 수 없는 문제이지만, 해외 사례 및 과거 
우리의 정년 의무화 조치의 효과를 검토하면 시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정년을 높이며 
사회 전반의 정책을 조율하는 것이 문제 해결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”이라고 덧붙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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